[image: image3.png][31] ZtSAE 71, 2ol 2, gelg

[I1-1] RESAE 74 (st

[121-3] HAI8 %

=L
S (ot
El’%;lolE El’%;lolE C|E Aol E
61.3 ¥80
570 566 578156.3 _g 20 i 73 A
D---D"‘D“i--n" = 412 403::‘31 4.02 p-__g),?' *\.6.6
! 319 O==mr?TT TTm ag sos” ; o 29
I id | 7 |
o s0s = 1t o io 48 49
I . 1. . 44 !
262 270 273:29'1 o =y 104 19 1331139 ay 4.0/'/0‘:"*_‘ 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Date of Issue: Oct. 31, 2017
자동차 리포트 17th- 03호
[image: image1.png]CO”SU’“erInslghf Autolnsight





자동차 소비자 리포트 17/18-3 ; 자동차 가격은 대폭, 할인은 소폭 올라
- 자동차 가격, 수입차 평균 6천1백만원으로 국산차 3천만원의 두 배
- 국산차 할인금액은 평균 150만원, 수입차는 400만원으로 2.7배
- 디젤게이트 영향에서 벗어난 수입차, 자신감 있는 가격정책으로 전환
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구입한 새차의 평균 가격은 국산 3천79만원, 수입 6천133만원으로 수입차가 2배 수준이다. 판매회사나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할인이나 혜택의 크기는 국산 평균 151만원, 수입 402만원으로 수입차가 2.7배 수준이다. 2013년 이후 4년간 국산차의 평균 가격은 17% 올라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은 반면, 수입차는 8% 상승에 그쳤다. 가격 할인(각종 보상 포함)이 큰 브랜드는 국산은 한국지엠, 수입차는 Ford, BMW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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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17년 까지 매년 새차 구입 1년 이내인 소비자에게 실제 지불한 차량구입 가격과 회사/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할인/혜택의 규모를 물었다. [그림1]은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차량가격, 할인금액, 할인율을 정리한 것이다. ‘17년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평균 차량가격은 국산 3천79만원, 수입 6천133만원으로 수입이 국산의 2배였다[그림1-1]. 할인금액의 평균은 국산 151만원, 수입 402만원으로 수입이 2.7배에 달했다[그림1-2]. 할인율도 국산 4.9%, 수입 6.6%로 수입이 높았다[그림1-3].

지난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국산차는 구입차량의 가격, 할인액, 할인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차량가격은 ‘13년 이후 460만원이 오른 반면, 할인액은 그 1/10 수준인 47만원에 그쳤다. 차량가격은 많이 올리고, 할인 혜택은 조금 올리면서 소비자의 착시를 유도하는 전략을 써왔음을 알 수 있다. 수입차는 ‘15년 9월에 터진 디젤게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16년에는 차량 가격은 내리고 할인은 높이는 전략이 불가피했다. 2017년에는 차량가격은 올리고, 할인액과 할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디젤게이트가 더 이상 판매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결과로 보인다. 

자동차는 브랜드별로 구사하는 가격전략이 크게 다르다. 국산브랜드 중 경차 중심인 한국지엠은 다른 4개사와 많이 다르다. 차량가격은 낮으면서 할인액과 할인율은 가장 큰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할인율 6.9%는 4.4%~5.0% 범위에 몰린 경쟁4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차량가격의 평균은 현대의 2/3 수준이면서, 할인액은 더 큰 저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13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로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이다. 

지난 1년간 구입한 표본규모가 60 이상인 수입 브랜드(8개)를 비교하면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브랜드는 Land Rover(8천259만원)와 Benz(7천129만원)였으며, 가장 할인율과 할인금액이 높은 수입 브랜드는 Ford(9.7%, 500만원)와 BMW(8.0%, 535만원)였다. 할인율이 낮은 브랜드는 Honda(4.2%)와 Lexus(4.7%)였다.     
모든 상품 중 자동차만큼 가격구조가 복잡한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경제상황과 경쟁상황에 따라 제작사, 딜러, 대리점, 영업사원 모두가 매달 판매조건을 바꿔가며 전쟁을 치룬다. 소비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위의 자료에는 당연히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자료가 온갖 감춰진 비용과 수익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경쟁 현황을 들여다 보기에는 최적의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17차 조사(2017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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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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